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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일전북일원…배드민턴등8개종목 120명참가

목표대로메달 56개를따내광주장애인들의기

량을전국에선보이겠습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회장이용섭)는오는 14일

부터 17일까지 4일간전북일원에서열리는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참가하는광주선수단결

단식을최근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개최

했다.

광주 선수단은 8개 종목(배드민턴, 보치아, 수

영, 육상, 역도, 조정, 탁구, 볼링)에선수 76명, 임

원과 감독코치 44명 총 120명이 참가한다. 모두

56개(금21, 은12, 동23)의 메달 획득을 기대한다

고선수단은밝혔다.

광주장애인체육회와시교육청은지난해 10월제

2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축전을 거쳐 선발한

배드민턴(9명), 보치아(6명), 수영(13명), 육상

(23명), 역도 (6명), 조정(14명), 탁구(3명) 선수

들을뒷받침해왔다.

전문코치진도배치해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은혜

학교등에서체계적인맞춤형동계훈련을실시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와 광주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체육선수육성을위해공조체제를다져왔다. 5개특

수학교운동부육성, 통합체육교사연수 통합체육

교실운영등다양하고체계적인방법으로체육꿈

나무육성을위해서공을들였다.

서용규광주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은 장애에

굴복하지 않고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용기에

응원의박수를보낸다며 올해장애학생체전이학

생들의 꿈과 희망을 향해 도전하는 밑거름이 됐으

면한다고당부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구례장사씨름대회…영암군민속씨름단 금강급타이틀내줘

9회우승 최정만 신예전도언에 2-3패…윤성민백두급4위

순천시청최미선

양궁월드컵단체금1 동1

순천시청최미선이양궁월드컵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와동메달 1개를획득했다.

최미선(순천시청)은 12일(한국시간) 중국

상하이에서열린 2019현대양궁월드컵2차대

회에서 장혜진(LH), 강채영(현대모비스)과

팀을 이룬리커브여자단체전에서중국을세

트스코어6-0(54-51, 57-48, 55-53)으로가

볍게 따돌리고정상에올랐다. 최미선은이우

석과함께한리커브혼성팀동메달결정전에서

도영국을세트스코어6-2로꺾었다.

/순천=김은종기자ejkim@kwangju.co.kr

국내금강급최강자인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

단)이패기를앞세운신예를넘지못하고 2위에

머물렀다.

최정만은 최근 구례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

제약 2019구례장사씨름대회 금강급 (90kg이

하) 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신예 전도언

(연수구청)에 2-3으로무릎을꿇었다.

통산 9차례금강장사를지낸최정만은전도언

에첫째판과둘째판을밭다리와배지기기술로

내줘 0-2로밀렸다. 최정만은저력을발휘해셋

째판과넷째판을내리따내스코어 2-2균형을

균형을잡았다. 하지만승리의여신은전도언에

게미소지었다.전도언은마지막다섯째판에서

접전끝에뒤집기기술로최정만을모래판에눕

혔고,비디오판독결과최정만의어깨가먼저지

면에닿은것으로확인돼우승이확정됐다.

최정만과같은팀이민호도 8강전에서전도언

에1-2로패해8위를기록했다.백두급에출전한

윤성민은 4위,장성우는 5위를기록했다.

이번대회는 1위는장사, 2위부터는순위로등

급이매겨졌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장애인학생체육대회개막

광주56개메달획득도전

패기에무너진 장사

순천여고 여고정구 전국최강
동아일보기금2 은2 동3…개인단식전원4강 단체전시즌 2관왕

순천여고 정구팀이 전국 최강 전력을 거듭 확인

했다.

올들어 2번째출전한대회개인단식부문에서도

4명이모두 4강에진출하는진기록세웠고단체전

까지독식하면서시즌 2관왕에올랐다.

순천여고(교장이강선)정구팀(신민철감독,김현

순코치)은지난최근경북문경국제정구장에서열

린제97회동아일보기전국정구대회여자고등부개

인단식에서김운진(2년)이우승,강은영(3년)은준

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학교 박빛나(2년)김민주

(3년)는 3위에오르며개인단식 4자리를독식했다.

순천여고정구팀은이번대회에서만단체전우승포

함금메달2개, 은메달2개, 동메달3개를획득했다.

순천여고정구팀은올해두번째진기록의주인공

이됐다.

지난 3월전북순창에서열린제40회전국정구대

회에서한국정구역사상처음으로개인단식에서 4

명모두(우승강은영, 준우승김민주, 3위박빛나

김운진)가메달을독식했다.

개인단식 준결승에서 팀 동료 김민주를 꺾고 결

승에진출한김운진은역시준결승에서팀동료박

빛나를누르고결승에올라온강은영에게게임스코

어 4:1로승리했다.

순천여고는단체전에서도충북충북여고와준결

승전에서 3:0으로승리한뒤결승전에서경북조리

과학고를3:0으로가볍게제압하며올시즌 2관왕에

등극했다.개인단식과단체전에서대회 2관왕을달

성한김운진은김여진(3년)과조를이뤄개인복식

결승에진출했지만, 경북조리과학고의김진아-문

혜원(이상1년)조에게임스코어2:4로패해준우승

에그치며 3관왕달성은실패했다.

한편,순천여고정구팀은지난4월광주에서열린

제24회장원배전국중고정구대회에서도강은영이

개인단식에서, 김운진-김여진조가 개인복식에서

각각금메달을획득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오른쪽)이최근구례체육관에서열린 위더스제약2019구례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이하)장사결정전에서전도언(연

수구청)을제압하고있다. <영암군청제공>


